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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용환경의 변화 및 증가에 따라 소비자들은 SNS를 일
상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상호소통하는 활동과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SNS를 통해서 형성될 수 있는 사회자본과 소비자들의
정서적 웰빙 수준의 차이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SNS 이용 이유 및 활용도는 소비자들마다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세대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즉, SNS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자본과 정서적 웰빙의 형태는 세대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
증하였다.
본 연구는 SNS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83부의

표본을 활용하여 세대 간 사회자본 및 정서적웰빙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SNS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자본의 크기 및 유형에 따른 효과는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자본의 크기는 고령세대보다 젊은세대가 크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자본의 유형 중
연결적(bridging) 사회자본도 고령세대보다 젊은세대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인 정서적 웰
빙은 세대에 따라 차이가 없었지만, 정서적 웰빙의 유형 중 부정적 웰빙은 고령세대가 젊은세대
보다 더욱 민감하게 나타나 세대별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SNS관리방향을 제시
함으로써 세대별 세분화된 SNS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핵심주제어 : 사회적 자본, 결속적 사회자본, 연결적 사회자본, 정서적 웰빙

Abstract As social network service(SNS) environments have been changed and increased,
people perceive SNSs as a part of their daily lives. Therefore mutual communication
activities based on the Internet and its influences are expanding continuously. This paper
explored the difference between consumers’ emotional well-being level and social capital
formed through SNSs. Given that the reason of using SNS and its utilization can be different
depending on consumers, this paper also examines generation differences. Hence, we examine
how the forms of emotional well-being and social capital in SNSs can be different according
to each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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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the consumers who have an experience of using online
SNS and looked into the effects of emotional well-being and social capital among generations
using eighty three valid samples. In this study, we find that there are differences on the
effects of the sizes and the types of social capital formed through SNS, depending on the
generations.
In particular, the size of social capital from younger generation was larger compared to the

older generation and bridging social capital, one of social capital types, was also bigger in
the younger generation compared to the older generation.
Although general emotional well-being was not differentiated among the generations, we

could find a generation difference by showing that older generation’s negative well-being, one
of emotional well-being types, was more sensitive than younger generation.
Based on such results, this paper proposes SNS utilization plan sub-divided by generations,

suggesting management direction of online social networks.

Key Words : social capital, bonding social capital, bridging social capital, emotional well-being

1. 서 론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사람들이 서로 소

통하여 관계를 유지하며,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인

간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는 온라인에서의 활동이 과거에는 개인차원이 아

닌 기업이나 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거나 일방향

적인 활동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미디어 및 정

보기기의 발전으로 개인의 경험이나 생각들을 표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영역으로써의 쌍방향적인 활동

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된 이유이기도 하다.

즉, SNS는 모든 소비자들이 개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고유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이다. 자기 자신의

표현, 각종 정보와 콘텐츠 공유, 타인과 소통 및 대

화, 단체활동, 자신의 명성에 대한 알림, 상대방과 관

계를 형성하고 유지, 자신의 주체성을 표현할 수 있

다[1]. 이렇게 SNS는 커뮤니케이션의 매우 쉬운 수

단으로 활용되며, 타인과의 관계를 구축하는데 큰 영

향력을 제공한다[2]. 또한 온라인이라는 공간은 기업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많은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케팅 수단의 영역도 확장시킬 수

있는 강력한 요소이다[3].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SNS사용은 커뮤니티

형성을 위하여 사람들마다 다른 목적 및 동기를 가

지고 활용될 수 있다. 이는 상호 관계적 소통을 하는

데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소통하면서 사회적자본

형성에 많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자

본의 형태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SNS이용 목적 및

반응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Steinfield et al.[4]의 연구에서 페이스북 이용이 사회

적 자본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처럼, SNS이용과

관련하여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소비자 태도 형성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도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SNS사용을 통하여 형성된 사회적

자본의 유형 및 반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개

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가치, 자원 등을 얻게 되는

데 이를 사회적 자본이라고 한다[5]. Putnamp[6]은

사회적 자본을 결속적(bonding) 사회자본과 연결적

(bridging) 사회자본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결속적(bonding) 사회자본은 SNS를 개인의 타인에

대한 상호관계를 통해 그들과 결속력이 강하게 형성

될 수 있는 사회자본을 의미하며, 연결적(bridging)사

회자본은 새로운 커뮤니티를 통한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형성 및 발전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사회자

본을 의미한다. 이렇듯 SNS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성향이나 문화적 양식에 따라 상이하

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형성

의 차이점에 대하여 개인이 속한 삶의 양식에 대하

여 동일한 특징을 지닐 수 있는 소비자층 즉, 세대를

고려하여 고찰해보고자 하며, 젊은세대와 고령세대의

두 측면에서 구분해보고자 한다.

세대란 인간의 삶에 대한 경험과 의미부여, 사회적

역할 및 사고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구분되며, “집단

내의 공통점(sameness with on group)과 집단간의

차이점(distinctiveness with another)"을 지닌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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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7]. 즉, 젊은세대와 고령세대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환경에 대한 대응방법 및 타인과 관계를 형성할 때

도 이용 범위나 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젊은세대와 고령세대 간 SNS사용의 이용방법이나

형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금은 SNS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세대를 막론하고 SNS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

의 없을 정도로 급속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렇

다면, SNS이용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요소는 어떠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소비

자 감정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감정이나 정서적 측면

에서의 단순한 기쁨, 슬픔의 감정을 주로 살펴보았다

면,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웰빙수준을 중요한 평가기

준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SNS를 사

용하면서 느낄 수 있는 개인의 정서적 웰빙수준을

고려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Diener[8]는 웰빙을 주관적 웰빙이라고 제시하였으

며, 인지적 수준과 정서적 수준의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하고 있다. 인지적 수준은 개인의 삶에 대한 기

대, 욕구, 평가를 하는 삶의 만족도를 의미하며, 정서

적 수준은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의미한다.

특히, SNS사용은 소비자 일상의 일부로 쉽게 활용되

고 있으며, 가치있는 삶의 활력소 역할을 한다. SNS

이용을 통하여 느끼는 긍정적 정서가 높은 사람은

행복함을 크게 느낄 것이다. 이렇게 기업차원에서의

SNS 유형의 일반적 평가보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SNS의 활용수준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SNS를 사용하는 목적

및 감정에 대한 연령의 차이를 검토하는데 있어 사

회적 자본과 정서적 웰빙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SNS를 이용하는데 있어 세대에 따른 전반적인

사회적 자본의 형성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SNS이용에 있어 사회적 자본 유형의 세대별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 SNS이용에 있어 정서적 웰

빙형성의 세대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SNS이용에 있어 정서적 웰빙의 유형에 따른 세대별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2.1 SNS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자본의 세대별

차이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 또는 사회에서 소유하고 있

는 관계 연결망내에 내재되어 있어 있는 유용하고

실질적인 자원을 의미한다[9]. 또한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이 사회관계를 통하여 바람직한 목표를 성취

하는 행동을 상호 조정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

다[10]. SNS사용의 급증 및 대중화로 인한 최근 소

비자들의 상호작용효과가 사회적 영향력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관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0년

대 초반 인터넷의 발전, TV프로그램 및 채널의 다양

화로 사람들간의 교류가 감소하며 사회적 자본이 전

반적으로 감소하였다[11]. 하지만 2000년 이후에는

인터넷에서의 소비자 참여가 가능한 양방향 커뮤니

케이션의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사회참여활동 및

구성원들과의 관계형성을 위한 사회자본의 향상이

인터넷 분야에서의 사회적 자본형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시키고 있다[12]. 따라서 SNS이용에서도 네트워

크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효익들은 매우 큰 의미로 작용할 수 있다. 관련 연구

들을 살펴보면, Ellison et al.[12]은 높은 페이스북 이

용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밀접한 관

련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연결망으로 보며, 연결망 속에서 유용한 자원

을 얻을 수 있는 능력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13]. 특

히, 최근에는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이용 및 웹의

모바일화로 인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은 SNS이용

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연령대별로 비교해 보면 SNS에서 자신의 개

인 정보 및 관심사를 공개하며 공유하는 활동들의

60%이상이 20대에서 가장 높은 분포율을 보이고 있

다[14]. 또한 젊은세대일수록 온라인상의 활동의 증

가는 사회적 관계 및 신뢰를 더 크게 형성한다[15].

반면, 고령세대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서 상실된

사회적 역할 및 책임의 연속적 활동으로써 개인의

여가생활이나 새로운 사회 연결망들을 통한 관계망

을 확장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한다[16]. 이렇게 SNS

에서의 네트워크 범위나 자원의 활용도가 고령세대

에 비해 젊은 사람들에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Burt[17]는 잘 연결된 네트워크 경험을 많이 가질수

록 사회적 자본의 형성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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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NS 이용을 통하여 형성될 수 있

는 사회적 관계나 효익, 가치 등의 정도를 사회적 자

본의 크기로 제시하고자 하며, 이처럼 SNS를 이용하

면서 사회적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나 정

보들을 고령세대보다 젊은세대에서 더 많이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S사용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사회자본은 세대별로 다르게 형성될 것이라

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가설 1 : SNS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크기는 고령세

대보다 젊은세대에서 더 크게 형성될 것이다.

사회적 자본이란 사회구조 속에서 개인이나 집단

이 결속된 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이다[18]. Erickson[19]은 광범위한 차원에

서 특정한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지적(local) 사

회자본과 개인의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체적(global) 사회자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Putnam[6]은 사회구조의 내부적 유대관계를 의

미하는 결속적(bonding) 사회자본과 사회 구조의 외

부적 관계를 의미하는 연결적(bridging) 사회자본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NS사용

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자본 형성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개인차원에서의 사회적 자본인 결

속적(bonding) 사회자본과 연결적(bridging) 사회자본

의 두 가지 형태를 고려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

자본은 유대관계의 정도, 유대관계를 맺는 대상과의

연결수준에 따라 구분될 수 있으며, 내부적 유대관계

에서는 대상과의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며, 외부적 유

대관계에서는 약한 유대감을 형성한다. 즉, 결속적

(bonding) 사회자본은 지인과의 더욱 강한 연계를 통

한 깊은 관계망을 형성하지만, 연결적(bridging) 사회

자본은 기존에 연결되지 않았던 외부와의 접촉을 통

하여 새로운 정보 및 집단들의 약한 관계망을 형성

한다. 이렇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소비자

마다 대응방식이나 형태가 다르게 활용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SNS이용을

통해 형성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세대별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령의 경우 빠른 은퇴와 같은 사회적 역할의 감

소, 부모 및 지인의 죽음 등과 같은 이유로 젊을 때

와 비교하여 그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회구성

원의 수는 감소하며, 사회적 관여가 줄어들게 된다

[20]. 따라서 고령세대는 좁은 범위의 사회적 네트워

크 안에서 상대방과의 관계에 집중한다[21]. 반면, 젊

은세대는 사회적 역할이 확대되어 우정이나 사회적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한다. 즉, 개인의 정체성을 형

성하고자 하며, 학업 및 우정관계를 발전시키는 적극

적인 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

[22-23].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네트워크의 범위가

넓지만 깊이 있는 관계보다는 포괄적인 관계를 형성

한다면 고령세대의 사람들은 좁은 범위에서 깊이 있

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한다. 즉, 나이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네트워크 및 사회적 역할은 양

적·질적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SNS를 사용하는데 있어 고령세대에서는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결속적(bonding)사회자본이

연결적(bridging)사회자본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날 것

이지만, 젊은세대에서는 연결적(bridging)사회자본이

결속적(bonding)사회자본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날 것

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가설 2 : SNS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유형은 세대별

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 SNS를 통한 결속적(bonding) 사회자본은

젊은세대보다 고령세대에서 더 크게 형성

될 것이다.

가설 2-2 : SNS를 통한 연결적(bridging) 사회자본

은 고령세대보다 젊은세대에서 더 크게

형성될 것이다.

2.2 SNS를 통해 형성된 정서적 웰빙의 세대별

차이

웰빙은 삶의 행복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적, 심리

적, 생리학적 요소들에 의해 개인의 삶에 안정감과

의미를 충족시켜주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24]. 또

한 주관적인 웰빙으로 개념화되고 있으며, 이를 많은

연구에서는 심리적 웰빙, 사회적 웰빙, 정서적 웰빙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25].

일반적으로 개인의 삶에서 사회참여 및 인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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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활동 등이 웰빙을 느끼는 부분의 큰 분야였다면,

최근에는 안녕감 및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개인

의 활동들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이라는 공

간이 일상화 되면서 사람들간 일상에서 쉽게 도달하

기 힘든 소통의 기회를 온라인 사회적 참여를 통한

삶의 웰빙에 영향을 주고 있다[26]. 이렇게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행복이나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에 달려있다. 또한 Almeida[27]에 의하면 정서적

웰빙은 사회적 관계 및 대인관계에서의 긴장상태에

영향을 주는 중심적 단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높은 SNS의 활용은 사

람들의 정서적 영향력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S 이용을

통한 세대별 차이점을 정서적 웰빙을 고려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전술하였듯이, 고령이 될수록 좁은 범위에서의 사

회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친밀하고 가까운 정서적 관

계를 유지하며, 젊은세대일수록 네트워크의 범위를

넓혀가며 사회적 관계를 확대한다. 특히, 자아형성이

완전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불안한 젊은층들은 인

터넷 사용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인지되어 커뮤니

케이션에서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측면에 도움을 준

다[28].

고령세대의 인터넷 사용은 또 다른 사회관계 및

여가시간으로 활용되며, 젊은 시절부터 지속된 자아

역할을 유지시키고 소속감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지

않기 위한 심리적 자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주체적 행동을 주도하는 의미의 스마트시니어라는

용어도 생겨나면서 인터넷 사용에서의 고령의 역할

이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 시니어는 인터넷을 자유롭

게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 및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소비행동에 나서는 IT시대의 신 고령자 상을 의미한

다[29]. 이렇게 고령세대의 SNS이용은 사회활동을

하는데 편리한 수단으로 급부상되면서 인터넷을 사

용하지 않은 고령자보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사용

하는 고령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

어떠한 형태로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네트

워크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의미있고 가치있는 목표

를 추구한다. 또한 적당한 인터넷 사용 및 이를 통해

이득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정

서에도 영향을 미친다[31]. 따라서 젊은세대든 고령

세대든 SNS 이용은 정서적 측면에서 매우 큰 영향

을 줄 수 있으며, 적절한 인터넷 사용은 긍정적 감정

을 형성하지만, 과도한 인터넷 사용은 스트레스 및

부정적 감정을 유발한다[32]. 즉, 인터넷의 이용은 사

회적지지 및 자존감이 높아지며, 외로움이나 우울감

을 낮게 느낀다[33]. 따라서 SNS이용에 따른 정서적

웰빙 형성은 세대 간 차이가 없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가설 3 : SNS를 통한 정서적웰빙형성은 세대에 따라

차이가 없을 것이다.

한편, 정서적 웰빙수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긍정적 웰빙과 부정적 웰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삶의 전반적인 행복이나 만족수준에 대한 긍정

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의 주관적인 경험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SNS이용에 따른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

에서의 정서적 웰빙 수준도 세대별로 차이가 없을

까?

사람은 연령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나이와 감정적

나이가 달라진다. 고령세대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작

더라도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선택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만족을 느끼게 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면서 부

정적 정서보다는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행동이나 선택을 할 때 고령자들은 선택적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데 부정적 자극은 피하려 하며, 긍정적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려는 경향이 있다[34-35].

반면, 젊은세대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크기 때문에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고 부정적 경험에 대해

서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정보에 대한

처리를 할 때 인지적 판단을 하거나 부정적인 편견

을 더 많이 갖는다[36].

이렇게 고령세대는 갈등이나 문제가 될 만한 요소

들에 대하여 기피하지만, 젊은세대는 긴장되거나 이

슈를 피하기 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방향의

행동을 한다. 따라서 고령세대는 SNS이용을 하면서

정서적으로 편안함이라든지 긍정적인 메시지에 주의

를 기울이기 때문에 행복감을 더 많이 느낄 것이고,

젊은세대는 자극적이거나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고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SNS

를 통해 나타나는 긍정적 웰빙은 젊은이들보다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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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서 더 크게 지각될 것이며, 부정적 웰빙은

고령자들보다 젊은이들에게서 더 크게 지각될 것이

라는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가설 4 : SNS를 통해 형성된 정서적웰빙의 유형은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1 : SNS를 통해서 형성된 긍정적 웰빙은 젊

은세대보다 고령세대에서 더 크게 지각

할 것이다.

가설 4-2 : SNS를 통해서 형성된 부정적 웰빙은 고

령세대보다 젊은세대에서 더 크게 지각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개념

적 구조를 제시할 수 있다.

Fig. 1 Conceptual Framework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최근 3개월 간 SNS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세대에 따른 사회적 자본 및

정서적 웰빙차이를 검증하고자 G지역에서 2014년 10

월 약2주간에 거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연령

대를 고려하여 총 1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

된 설문지 가운데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결측치가 많

은 설문지를 제외한 83부의 설문지에 대하여 최종분

석을 실시하였다.

표본의 특성은 Table 1과 같이 성별, 연령, 직업,

소득수준을 제시할 수 있다. 성별은 여성이 46명

(55.4%), 남성이 37명(44.6%)로 분포되었으며, 연령은

20대에서 18명(21.7%), 30대에서 23명(27.7%), 40대에

서 16명(19.3%), 50대에서 13명(15.7%), 60대에서 13

명(15.7%)의 분포로 나타났다. 직업은 전문직이 13명

(15.7%), 공무원이 2명(2.4%), 자영업이 8명(9.6%),

사무직이 22명(26.5%), 기타가 35명(42.2%)의 분포로

나타났으며, 기타에는 학생과 주부 등도 포함된다.

월소득수준은 100만원 미만이 30명(36.1%), 100-300

만원이 28명(33.7%), 300-500만원이 20명(24.1%), 500

만원 이상이 5명(6.0%)의 분포로 나타났다.

Table 1 Sample

n percentage

gender　 female 46 55.4

male 37 44.6

age
twenties 18 21.7

thirties 23 27.7

forties 16 19.3

fifties 13 15.7

sixties 13 15.7

work
professional 13 15.7

public 2 2.4

private 8 9.6

office 22 26.5

service 3 3.6

others 35 42.2

income less 100 30 36.1

100-300 28 33.7

300-500 20 24.1

500 more 5 6.0

total　 83 100

3.2 변수의 측정

변수들을 측정하는데 있어 먼저 SNS의 일반적인

사용형태 및 목적에 대하여 총 9문항을 측정하였다.

이는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 일주일 평균 방문 횟수,

일주일 평균 업데이트 횟수, SNS에서의 친구 수,

SNS에서의 일주일 공유(댓글달기, 좋아요 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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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일주일 평균 횟수, 일주일 평균 친구요청 횟수,

일주일 평균 이용시간, SNS를 이용하는 목적(유대감

형성, 새로움 추구)의 2가지 항목을 측정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SNS의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혜택으로 정의하여, 결속적(bonding) 사회자

본과 연결적(bridging) 사회자본의 2가지 형태로 구

분하여 Williams[37]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결속적(bonding) 사회자본은

SNS에서의 지인과의 유대감을 의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들

이 있음, 중요한 의사결정 시 조언해 주는 친구들이

있음, 주위사람들은 취직할 때 좋은 추천인이 되어줄

수 있음, 사적인 문제를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 외로울 때 이야기 할 사람들이 있음,

문제해결 시 신뢰할 사람들이 있음, 급하게 돈이 필

요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 주위사람들

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싸워줄 수 있음, 주위 사

람들은 빵 한 조각도 나눌 수 있음,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함

의 10개 항목을 측정하였다.

연결적(bridging) 사회자본은 새로움을 추구함을

의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른 사람들과 교

류하는 일은 더 큰 사회에 소속된 느낌이 듬,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일은 포괄적인 상황과 나와 연결

되었다고 느낌, 교류하는 일들로 하여금 새로운 일들

을 시도해 보고 싶게 함, 교류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관심이 생김, 교류하는 일은

세상 사람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 줌, 교

류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됨, 항상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됨, 교류하는 일은 타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갖게 만듬, 교류하면서 이

세상 다른 곳에 호기심이 생김, 커뮤니티 활동에 내

시간을 들여 참여할 의향이 있음의 10개 항목을 측

정하였다. 정서적 웰빙은 심리적 측면에서의 자기 평

가를 의미하며 다양한 감정들로 정의하여, 긍정적 웰

빙과 부정적 웰빙의 2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Katwyk et al.[38]의 연구에서 측정한 항목을 활용하

여 측정하였다. 긍정적 웰빙은 SNS를 이용할 때 형

성될 수 있는 긍정감정인 편안함, 차분함, 충족스러

움, 기운이 남, 흥분됨, 열광됨, 영감을 느낌, 만족스

러움, 여유로움, 열정적임의 10개 항목을 측정하였으

며, 부정적 웰빙은 SNS를 이용할 때 형성될 수 있는

부정감정인 화남, 불안함, 지루함, 차분함, 의기소침

함, 혐오스러움, 좌절스러움, 무서움, 분노스러움, 우

울함, 피로함의 10개 항목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서 측정된 변수들에 대한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

다(1) ~ 매우 그렇다(7)의 7점 리커트형 척도로 구성

하여 측정하였다.

4. 실증분석

4.1 변수의 조작점검

본 연구에서는 세대를 구분하기 위하여 응답된 연

령의 상대적 분포를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 젊은세

대 집단(n=41)은 20-30대로 분포되며 평균값은 28.05

세로 나타났으며, 고령세대 집단(n=42)은 40-60세의

분포로 평균값은 52.21세로 나타났다(p<.00). 따라서

가설을 검증하는데 세대수준을 고려하여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Table 2 Profiles of the Sample

age level mean
standard

deviation
p-value

age

young

(n=41)
28.05 4.37

0.00
old

(n=42)
52.21 7.67

4.2 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측정 항목들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고 세부 측정항

목들을 추출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3>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결속적(bonding) 사회자본은 1개 문항

을 제외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음, 중요한 의사결정 시 조언해 주는 친구들이 있

음, 주위사람들은 취직할 때 좋은 추천인이 되어줄

수 있음, 사적인 문제를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 외로울 때 이야기 할 사람들이 있음,

문제해결 시 신뢰할 사람들이 있음, 급하게 돈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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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 주위사람들

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싸워줄 수 있음, 주위 사

람들은 빵 한 조각도 나눌 수 있음의 9문항이 도출

되었다. 연결적(bridging) 사회자본은 제외된 문항이

없이 새로움을 추구함을 의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며,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일은 더 큰 사회에

소속된 느낌이 듬,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일은 포

괄적인 상황과 나와 연결되었다고 느낌, 교류하는 일

들로 하여금 새로운 일들을 시도해 보고 싶게 함, 교

류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관심

이 생김, 교류하는 일은 세상 사람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 줌, 교류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됨, 항상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됨, 교

류하는 일은 타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갖

게 만듬, 교류하면서 이 세상 다른 곳에 호기심이 생

김, 커뮤니티 활동에 내 시간을 들여 참여할 의향이

있음의 10문항이 모두 도출되었다.

Table 3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social capital)

Construct

bridging

social capital
(α=.922)

bonding

social capital
(α=.927)

bridging social capital9

bridging social capital2

bridging social capital3

bridging social capital7

bridging social capital4

bridging social capital1

bridging social capital5

bridging social capital8

bridging social capital10

bridging social capital6

0.852

0.815

0.801

0.788

0.777

0.763

0.755

0.729

0.721

0.717

0.085

0.100

0.024

0.049

0.207

0.052

0.134

0.150

-0.028

0.037

bonding social capital8

bonding social capital5

bonding social capital6

bonding social capital4

bonding social capital9

bonding social capital1

bonding social capital2

bonding social capital7

bonding social capital3

-0.089

0.170

0.066

0.133

-0.121

0.293

0.260

-0.092

0.220

0.849

0.833

0.817

0.813

0.792

0.761

0.754

0.745

0.668

Eigenvalue

Extracted Variance

Cumulative Variance

6.258

32.939

32.939

5.627

29.616

62.555

note) PCA, Varimax Method

사회적 자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도

출된 변수들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alpha계수를 살펴보았다. 변수들에 대한

각 요소들을 구성하는 문항들은 결속적(bonding) 사

회자본은 alpha계수가 0.922로 나타났으며, 연결적

(bridging) 사회자본은 0.927로 나타나 0.9이상을 상

회하여 내적 일관성을 보임으로써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emotional wellbeing)

Construct　
negative_ew

(α=.919)

positive_ew

(α=.846)

negative_ew9

negative_ew8

negative_ew5

negative_ew6

negative_ew7

negative_ew10

negative_ew4

negative_ew1

negative_ew2

negative_ew3

0.827

0.821

0.805

0.804

0.771

0.765

0.738

0.719

0.709

0.581

-0.003

0.053

0.187

-0.005

0.114

0.063

0.068

0.141

0.060

0.253

positive_ew9

positive_ew1

positive_ew8

positive_ew2

positive_ew3

positive_ew4

0.005

-0.041

0.163

-0.015

0.202

0.238

0.840

0.781

0.765

0.745

0.743

0.597

　

Eigenvalue

Extracted Variance

Cumulative Variance

　

5.859

36.617

36.617

3.510

21.937

58.554

note) PCA, Varimax Method

다음으로 정서적 웰빙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긍정적 웰빙은 SNS를 이용할 때 편안함, 차분함,

충족스러움, 기운이 남, 만족스러움, 여유로움의 6개

문항이 도출되었다. 부정적 웰빙은 SNS를 이용할 때

화남, 불안함, 지루함, 의기소침함, 혐오스러움, 좌절

스러움, 무서움, 분노스러움, 우울함, 피로함의 10개

문항이 모두 도출되었다.

정서적 웰빙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도

출된 변수들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Journal of the Korea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 20 No.1, Feb. 2015 :63-77

- 71 -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Mean d.f. MS F-value p-value

social

capital

young 4.57

1 3.42 4.83 0.03

old 4.17

alpha계수를 살펴보았다. 변수들에 대한 각 요소들을

구성하는 문항들은 긍정적 웰빙은 alpha계수가 0.846

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웰빙은 alpha계수가 0.919로

나타나 0.8이상을 상회하여 내적 일관성을 보임으로

써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4.3 가설검증

사회적 자본의 크기에 따른 세대별 차이에 대한

가설1을 살펴보기 위하여 집단 간 차이검증을 실시

한 결과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 사회

적 자본의 크기는 SNS의 이용 및 접촉을 통한 사회

적 관계의 정도로 세대별 유의한 차이(p=0.03)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젊은세대의 사회적 자본 크기

를 의미하는 평균값은 4.57로 고령세대의 사회적 자

본 크기를 의미하는 평균값은 4.16으로 나타나 젊은

세대가 고령세대보다 사회적 자본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Table 5 Social Capital of Age Level(H1)

이는 예상했던 것처럼 젊은세대의 사람들은 SNS

를 통하여 사회적 관계를 더욱 크게 형성하며, 더 나

은 삶이나 미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정보획득

등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지만, 고령세대

의 사람들은 SNS에서 사회적 이익이나 정보에 대한

획득수준이 한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설2에서

처럼, 젊은 사람들은 주로 새로운 관점에서의 정보

및 넓은 범위에서의 유대관계를 형성하지만, 고령의

사람들은 개인과 비슷하거나 기존에 알고 있던 지인

들과의 공통체적 연결을 선호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의미나 가치의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Table 6 Social Capital Type of Age Level(H2)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Mean d.f. MS F-value p-value

bonding

social

capital

young 4.86
1 2.41　 1.88 0.17

old 4.52

bridging

social

capital　

young 4.28
1　 4.60 4.25　 0.04

old 3.81

다음으로 사회적 자본의 유형에 따른 세대별 차이

에 대한 가설2를 살펴보기 위하여 집단 간 차이검증

을 실시한 결과 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 결속적

(bonding) 사회자본은 젊은세대나 고령세대에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p=0.17), 연결적

(bridging) 사회자본은 예상했던 대로 고령세대

(m=3.81)보다 젊은세대(m=4.28)에서 더욱 크게 나타

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4). 이

러한 결과는 세대에 상관없이 모든 소비자들이 지인

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SNS를 통하여 그들과의 지속

적인 상호소통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속적

(bonding) 사회자본은 모든 소비자들이 형성하고 있

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고령세대보다는 젊은세대가

타인과의 관계형성이나 새로운 정보에 대한 활발한

추구성향을 보이는 세대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처럼

SNS를 사용하는데 있어 고령세대에서는 새로운 친

구를 사귀고 새로운 정보를 탐색하기보다는 타인과

의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더 많은 활동을 하지

만 젊은세대에서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

한 넓은 범위에서의 정보추구성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7 Emotional Wellbeing of Age Level(H3)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Mean d.f. MS F-value p-value

emotional

wellbeing

young 3.04

1　 0.71 1.15　 0.29　
old 3.23

한편, 본 연구에서의 정서적 웰빙은 긍정적 웰빙과

부정적 웰빙을 통합하여 살펴보았으며, SNS사용에

있어 정서적 웰빙에 따른 세대별 차이를 검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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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7과 같이 나타

났다. 예상했던 것처럼 세대 간 정서적 웰빙 지각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29). 이처럼 SNS

를 이용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정서적 웰빙은 세대

에 상관없이 모두 나타날 수 있다. 가설 4에서도 제

시되듯이, 정서적 웰빙 유형에 따른 세대 간 차이는

나타날 수 있지만 젊은세대든 고령세대든 소비자들

의 정서적 환기수준이 세대에 상관없이 발런스가 잘

맞게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8 Emotional Wellbeing type of Age Level(H4)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Mean d.f. MS F-value p-value

positive

_ew　

young 3.78
1 0.31　 0.33　 0.56　

old 3.65

negative

_ew　

young 2.31
1 5.03　 4.79　 0.03　

old 2.80

또한 SNS사용에 있어 정서적 웰빙 유형에 따른

세대별 차이를 검증 결과 Table 8과 같이 나타났다.

예상했던 바와 다르게, 긍정적 웰빙은 젊은세대나 고

령세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p=0.56), 부정적 웰빙은 젊은세대(m=2.31)보다는 고

령세대(m=2.80)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같

은 결과는 SNS이용 경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정서적 민감도는 부정적 정서에서 더욱 크게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즐겁거나 좋은 경험에 대해서는 긍정적 정서

를 세대와 상관없이 느낄 수 있지만, 부정적 정서에

대해서는 젊은세대보다 고령세대가 훨씬 더 크게 지

각될 수 있음이 나타났다. 즉, 유쾌하지 않거나 부정

적인 경험에 대해서 젊은세대에서는 자연스럽게 받

아들일 수 있지만, 고령세대에서는 감정적 기복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나이가 들수

록 사회적 네트워크에 만족을 경험하며, 긍정적인 감

정이 사회 속에서 긍정성으로 전이되어 정서적 웰빙

수준이 젊은이보다 나이든 사람들에게 더 높게 나타

난다는 예상했던 이론과 다른 결과이다[39]. 이처럼

사회적 네트워크의 범위가 크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서 불만족하면 인지기능의 감소를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40]. 즉, 나이가 듦에 따라 느낄 수 있는 개인적

인지기능이나 심리가 감소함으로써 부정적 교환상태

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의 타인과 소통과정에서 경험했던 어려움

이 감정적인 부분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한편, SNS사용에 있어 젊은세대보다 고령세대에서

부정적 웰빙을 더욱 크게 지각할 수 있는 요인들은

SNS 이용형태에 따른 세대별 차이점이 존재할 수 있

는 이유에서도 입증되어 진다. 즉, SNS의 일반적 사용

현황들은 방문수, 업데이트 정도, 친구수, 클릭수, 친구

요청, 이용시간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대한 세대별 감정적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이유를 검토하였다.

Table 9 SNS use Patterns of Age Level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Mean d.f. MS F-value p-value

visit　
young 31.29

1　 3484.35 0.45 　 0.51 　
old 18.33

update
young 1.37

1　 6.57　 0.73　 0.39 　
old 1.93

friends　
young 194.34 1

　
234722.53　 22.25　 0.00　

old 87.98

click
young 8.49

1　 53.57　 0.48　 0.49
old 6.88

friend

request

young 0.49
1　 259.41 7.35　 0.01

old 4.02

time
young 6.27

1　 9.40 　 0.13 　 0.72
old 5.60

tie
young 5.05

1　 1.44 　 1.13 　 0.29
old 4.79

new
young 4.24

1　 0.21 　 0.11 　 0.74
old 4.14

세대에 따른 이용현황들의 차이검증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9에 제시되며, 친구수와 친구요청에서

세대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세대(m=194.34)는 친구수가 고령세대(m=87.98)

에 비해 2배 이상많지만, 친구요청은고령세대(m=4.02)

가 젊은(m=0.49)세대에 비해 3배 이상 많게 차이가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4에 대한 이유를 더

욱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이는 친구요청과 같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험들을 젊은세대보다 고령세대

에서 더욱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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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Song Yong Park[41]의 연

구에서는 고령기에는 친구 관계망이 확산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친구에 대한 열망이 높은 것

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욕구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경험해보지만 표면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간

소통의 과정에 대하여 기대보다 원활하지 않은 경험,

관계가 덜 맺어지거나 관계맺기의 과정 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슈들을 젊은세대보다 고령세대가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설들에 대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Table 10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Table 10 Hypothesis Test Results

Hypothesis Age Level p-value

H1:Social Capital of Age Level young>old 0.03 ○

H2-1:Bonding Social Capital of Age Level young=old 0.17 ×

H2-2:Bridging Social Capital of Age Level young>old 0.04 ○

H3:Emotional Wellbeing of Age Level young=old 0.29　 ○

H4-1:Positive_ew of Age Level young=old 0.56 ×

H4-2:Negative_ew of Age Level young<old 0.03 ×

note) '=' no difference in the mean

5. 결 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웹 기반 서비스인 SNS를 통하여 나타

날 수 있는 개인의 사회적 영향력과 정서적 측면에

서의 중요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SNS활용을 통한 사

회적 자본형성과 정서적 웰빙의 인지 및 반응을 살

펴보았다. 또한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기능은 연령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SNS이용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자본과, 정서적 웰빙의 효과를 젊은세대

와 고령세대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으며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SNS이용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관

계형성에 대한 세대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

반적인 사회적 자본을 고려하여 차이 검증을 실시하

였다. 연구 결과, 고령세대보다 젊은세대에서 사회적

자본이 더 크게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젊은세대의 사람들은 SNS이용을 할 때, 긍정적 경

험이나 부정적 사건에 상관없이 광범위한 관계를 형

성하려 하지만, 고령세대의 사람들은 부정적 측면보

다는 긍정적 측면에서의 대인관계에 포커스를 맞추

려는 경향이 있다[18]. 이는 네트워크의 실제 규모는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며 더 낙관적인 상황에만 가중

치를 두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인관계 및

정보추구성향은 고령세대보다는 젊은세대에서 더 크

게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위해 젊은세대의 사람들에

게는 의미 있고 중요한 사회적 파트너를 유지시키며,

고령세대의 사람들에게는 SNS를 편안하게 접할 수

있고 공감성 있는 동기요소들을 개발함으로써 온라

인에서의 자연스러운 사회적 관계를 확대시킬 수 있

는 세대별 세분화 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일반적인 사회적 자본의 크기는 젊은세대에

서 크게 형성될 수 있으나, 사회적 자본의 유형에 따

라서 세대 간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을 결속적(bonding) 사회자본과 연결적(bridging)

사회자본의 두 가지 형태를 고려하여 세대 간 차이

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친근한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 및 정보공유의 목적을 가진 결속적(bonding) 사

회자본형성은 젊은세대든 나이든 세대든 어느 한쪽

세대에서만 강하게 형성되지 않고 모두 비슷한 수준

에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새로운 정보추구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

는 의미를 가진 연결적(bridging) 사회자본형성은 고

령세대보다는 젊은세대에서 더 크게 형성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는 SNS이용을 하는데 있어 모든 세대들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과이

기도 하다. 동시에 젊은세대는 네트워크의 깊이보다

는 다양한 범위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성향이 강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20대 및 30대의 소비자들이 정체성을 형성하

고 사회적 이익을 경험할 수 있는 수단들이 다양하

게 제공될 수 있는 사이트의 개발 및 관리가 지속적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셋째, SNS이용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들의

정서적 반응을 살펴보기 위하여 세대 간 정서적 웰

빙의 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SNS를 통

해서 형성된 감정형성은 세대 간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이는 최근 온라인에서의 상호교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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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덕분에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서의 관계유지는 더 가치 있는 결과로 이어져 사람

들의 정서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임

을 입증한다. 또한 SNS이용이 세대와 상관없이 긍정

적인 측면에서는 사람들의 감정적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이면서, 잘못되거나 과도한 SNS의 활용

은 스트레스나 외로움 같은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영

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SNS를 이용하면서 다양한

감정들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SNS관리자는 소비

자들의 감정요소를 고려하여 정서적 기반에서의 안

녕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감성콘텐츠의 활용도를

높여줘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넷째, SNS이용은 세대를 불문하고 일반적인 정서

적 측면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세대에 따라서 느

끼는 감정의 차원은 다르게 인지될 수 있음을 예상

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웰빙과 긍정적 웰빙의

두 가지 차원에서의 세대별 감정형성 효과를 검증하

였다. 연구 결과, 예상과는 다르지만, 친구들 및 이웃

들과의 유대관계의 형태를 가진 사회적 자본 형성은

웰빙지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Bishop and

Inderbizen[42]의 결과처럼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는 세대에 상관없이 긍정적 정서를 유지시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나이의 변화에 따른 인지적

기능들을 고려해 볼 때, 고령세대의 사람들은 대인관

계 속에 긍정적 생각을 전이시켜 좀 더 새로운 경험

에 대해서도 부정적 사건을 회피하고 긍정적 경험을

추구하려 노력하며 만족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부정

적 감정보다는 긍정적 감정 수준이 더 높게 형성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상과 다르게 부

정적 정서는 젊은세대보다 고령세대에서의 더 크게

인지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고령세대도 젊은세대와

못지않게 새로운 경험을 하고자 하는 욕구는 강하지

만, 쉽지 않은 경험으로 인한 불편함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의 경험과 온라인에

서의 경험은 또 다른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음을 설명

해준다. 즉, 오프라인에서 가능하던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이 온라인에서는 제어가 불가능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한편, Diener and

Suh[43]의 연구에서 살펴보면, 60대 후반부터 80대

이상의 소비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부정적 감정이 감

소하며, 60대 중반까지는 부정적 정서가 크게 유발됨

을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고령세대의

연령은 60대 중반까지이며, 고령세대에서도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연령시기가 있음을 감안

하여 살펴본다면, 젊은 고령세대에서는 SNS이용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보다는 부정적인 경험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최근에 일반화되고

있는 SNS의 사용이 젊은세대에서는 쉽게 터득할 수

있고 용이하게 활용되지만, 고령세대에서는 새로운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이용욕구 대비 기

능 및 웹 환경의 활용도에 대한 적응력이 쉽지 않게

작용하여 대응적인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날 가능성

이 큼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령세대에 맞춤화된 SNS

이용 인터페이스 및 기능들의 개발이 좀 더 활발하

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6. 한계점 및 향후연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 및 향후연구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SNS사용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자본 및 정서적 웰빙의 효과를 세대에

따라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하지만 세대를 구분하는

데 있어 젊은세대와 고령세대의 상대적 분포를 고려

하여 세대별 구분은 가능했지만, 연령에 대한 폭이

크지 않은 고령세대 같은 경우, 최고 연령이 60대까

지 조사되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서는 표본의 다양화를 위하여 70대 이상의 SNS이용

자들을 대상으로 변수들에 대한 효과를 검증함으로

써 세대별 차이점 또는 연령별 효과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SNS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비

확률적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SNS이용

자들의 정확한 응답을 얻어 내기 위한 표본 확보의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별 표본이

편향되지 않고 고르게 분포되었으며, 최소 표본의 크

기를 고려하여 t-test를 실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차

이분석이 가능하였다[44]. 하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의 수를 확대하여 조사한다면 사회적 자본에 대

한 소비자들의 정서적 웰빙 결과의 일반화를 더 강

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정서적 상태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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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본 연구에서는 SNS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소

비자들의 웰빙을 정서적 측면에서만 살펴보았다. 하

지만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웰빙을 살펴보기 위해서

는 이론에도 제시되듯이, 다양한 측면에서의 만족수

준, 삶의 질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웰빙효과에 대

하여 정서적 웰빙뿐만 아니라 사회적 웰빙, 심리적

웰빙도 함께 고려하여 세대별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

펴봄으로써 폭넓은 SNS관리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SNS이용에 대한 효과 차이를

세대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SNS이용률이 과거에 비하여 증가하고 이용 연령도

높아지고 있지만, 40대 이상의 고연령의 이용에는 한

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

시키는데 있어서는 고령세대에서 동조집단끼리의 네

트워크 강화성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의 확장보다는 고립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나타

낸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현재 SNS의 현상,

SNS유형의 차이, 개인적 성향을 고려하여 세대 이외

에 타변수들을 적용하여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변화하는 SNS환경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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